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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집단 구성원별 포용 정도’ 변화 추이 단위 : %

당신은 타인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거침없이 쏟아

낸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소속되어지지 않은 집단, 조금 다른 사회 구성원을 배제하지 않고 얼마나 인정

할까? 한국행정연구원은 사회통합의 수준 및 원인 파악, 문제 진단을 위해 매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소수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포용 정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대전시민들의 포용 정도는 

어떤지 주목해보자.

대전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 비율, 2013년 대비 13.5%p 상승

대전의 각 소수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포용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봤다. ‘동성애자’에 대해 ‘받

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51.6%에서 2015년 26.9%로 하락했으나, 이후 꾸준히 높아

져 2018년 65.1%로 2013년 대비(+13.5%p)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서 ‘전과자’에 대한 포용 비율은 

2018년 43.7%로 2013년(32.0%)과 비교해 11.7%p 증가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 인

식(2013년 87.6%, 2018년 94.5%)도 2013년 대비 +6.9%p 상승했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2013년 

98.7%, 2018년 97.4%, 2013년 대비 –1.3%p), ‘결손 가정의 자녀’(2013년 100.0%, 2018년 99.5%, 2013

년 대비 –0.5%p), ‘장애인’(2013년 99.2%, 2018년 99.0%, 2013년 대비- 0.2%p)에 대한 포용 비율은 

2013년보다 2018년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는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묻는 문항으로 이에 대한 응답항목 중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제외한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의 응답을 합해 “받아들일 수 있다”로 보고 ‘포용 
비율’로 산출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각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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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는 “어느 정도 관계
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묻는 문항

으로 이에 대한 응답항목 중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제외한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
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

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의 응
답을 합해 “받아들일 수 있다”로 보고 ‘포
용 비율’로 산출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각년도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

대전시민 소수자 
받아들이려는 경향, 
전국 보다 강해

대전시 및 전국의 ‘장애인’, ‘결손 가정의 자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

주민’ 등 6개 집단 구성원에 대한 성별 포용 정도를 살펴봤다.

장애인 포용에 대한 대전의 여성과 남성 비율은 각각 99.1%로 전국과 비교해 다소 높았다. 여성

(55.7%)과 남성(65.0%) 모두 ‘절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장애인’ 포용 정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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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가정 자녀에 대해 대전 여성 응답자 100%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으며, 남성(99.1%)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녀 모두 ‘배우자’(여성 36.8%, 남성 38.5%)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손 가정의 자녀’ 포용 정도(2018)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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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여성 98.2%가 외국인 이민자나 노동자와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남성보다 1.6%p, 

전국 여성보다 4.3%p 높았다. 여성은 ‘직장동료’(43.9%)를, 남성은 ‘절친한 친구’(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정도(2018)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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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287-2)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Tel. 042.530.3548~50   Fax. 042.530.3559
본 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메일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거부를 통해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제2회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

혐오와 갈등 속의 젠더
제3회 젠더 콜로키움(통합 14회)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제2회(통합17회)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

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젠더 갈등과 여성혐오의 원인을 빅데이

터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로 열렸다.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

터담당관실 김학준 주무관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 온라인 커

뮤니티 루리웹에서의 여성혐오”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서 주

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의 진행으로 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이주현 부센터장,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최인이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김학준은 ‘루리웹’ 게시물들을 

분석하여 여성혐오표현의 실태와 특징에 대해 설명했으며, 여성혐오 행위와 태도의 기저에 남

성들이 최근 경험한 ‘모욕감’이 있음에 주목했다.

젠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젠더 콜로

키움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전 세 종 여 성 가 족 정 책 포 럼  # 넌 _ 나 에 게 _ 모 욕 감 을 _ 줬 어  # 루 리 웹  # 빅 데 이 터  # 젠 더 콜 로 키 움

김학준_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실 주무관

주제발제  『함께 그리고 홀로 
  - 디지털 성폭력과 남성연대의 변화』

   ✚김소라_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초빙교수

일시 2019년 8월 27일(화) 10시 30분   
장소 대전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

전과자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대전 여성 43.5%, 남성 43.1%로 6개 집단 구성원 중 가장 

낮은 포용 비율을 보였다. ‘배우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 여성은 0.9%, 남성은 단 1명도 없었다.

‘전과자’ 포용 정도(2018)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전국 대전

40.4 남성 43.1 5.2%19.8 15.5 7.8 비포용 56.9

비포용 56.5
0.9

21.7 15.7 5.234.0 여성 43.5

동성애자의 경우, 대전 여성의 64.3%, 남성 66.1%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포용도

(+1.8%p)가 높게 나타났다. 관계별 응답 비율은 남녀 모두 ‘이웃’이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가장 낮았다.

‘동성애자’ 포용 정도(2018)

대전 여성의 95.7%, 남성 93.2%는 북한이탈주민을 포용에 긍정적이었으며, 이는 전국과 비교해 각각 

9.0%p, 5.1%p 높은 수치였다. 여성은 ‘이웃’(37.1%)을, 남성은 ‘직장동료’(34.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북한이탈주민’ 포용 정도(2018)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전국 대전

51.6 남성 66.1 5.2%30.5 19.5 15.3 비포용 33.9

비포용 35.7
1.7

26.1 22.6 13.950.5 여성 64.3

0.8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전국 대전

88.1 남성 93.2 5.2%27.4 34.2 27.4

비포용 4.3
37.1 35.3 18.186.7 여성 95.7 5.2

비포용 6.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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